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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독, 아비아달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8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④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30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⑤후새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36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⑥압살롬,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